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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 지주회사화 SK C&C가 걸림돌
비상장 SK C&C가 지주회사 지분 11.16% 보유 … 최태원 회장 0.97%

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복잡한 순환출자 해소와 수직 출자구조 형성 등 지배구조에 변화를 맞

게 됐다.

하지만, 최태원 회장이 새로 탄생하는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인 SK C&C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

가 문제가 되고 있다.

비상장기업인 SK C&C 지분으로 지주회사 체제 정점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로, 종전과 달라지는 것

이 없고 오히려 강화됐거나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은 0.97%에 불과하지만 SK C&C 지분 44%를 보유하고 있고, SK C&C는 지주

회사 주식을 11.16%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결국 최태원 회장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지주회사 지분은 1%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SK 

C&C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,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두게 되는 셈이다.

때문에 오너가 비상장기업을 끼고 1%도 안되는 지주회사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라

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

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C&C 지분과 지주회사 지분을 맞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

있다. SKT와 SK네트웍스도 SK C&C와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SK C&C 지분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

다.

지주회사는 또 자회사(상장) 지분을 20% 이상 가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현재 17.83%에 그치고 있는 SK

에너지화학 지분을 늘려야 하는데, 이를 위해 두 회사는 공개매매 과정 등을 통해 상대방 주식을 나누어 보유

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

이희철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“지주회사는 현재 보유한 SK 자사주 외에 SK C&C가 보유중인 지분 등

을 매입할 것으로 보여 SK에너지화학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은 29%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관측했다.

또 “SKC가 보유중인 SK해운(10.16%)과 SK증권(12.41%), SK네트웍스가 보유중인 SK C&C(15.0%), SK증

권(22.71%), SK해운(17.71%) 등은 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회사 분리 차원에서 향후 정리될 것”이라고 예측했다.

아울러 지주회사는 SK에너지화학 등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여타 계열사 지분의 

일부 매각 또는 상장을 통한 유동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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